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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5. 11. 10.(월) 15:00

겨울철 대설·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
 -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(11.15.~3.15.)에 앞서, 사전대비 추진상황 점검
 - 적설 취약구조물 및 제설 취약구간 전수 점검, 한파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당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겨울철 자연재난(대설·한파) 대책기간(11.15.~

3.15.)을 앞두고, 11월 10일(월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

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.

 ○ 기상청의 3개월(11월~1월) 전망에 따르면,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

높고, 12월~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. 강수량은 11월, 

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,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   - 다만,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, 해기차와 지형적 

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·한파로 인한 피해를 

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.

 ○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*가 발생한 만큼, 

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·보강하고, 국민행동요령을 

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.

    * 비닐하우스, 시장 비가림막시설 등 구조물 붕괴로 4,509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

 ○ 제설·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

까지 점검을 완료하고,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

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.

 ○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부담과 방한물품 지원 대책을 세심히 

살피면서,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한파쉼터도 관련 정보를 국민께 정확히 

제공하고 특보 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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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아울러,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(11.13.)됨에 따라, 교육부를 

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위험기상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

하고, 수험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예보를 뛰어넘는 최근 기상상황을 

고려해,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

준비하겠다”라면서,

 ○ “특히,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·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

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

담당 부서

(대설)

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 장 지용구 (044-205-5230)

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오병곤 (044-205-5234)

담당자 사무관 김병현 (044-205-5231)

담당 부서

(한파)

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 장 김진희 (044-205-6360)

기후재난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손승남 (044-205-63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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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국민행동요령(대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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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국민행동요령(한파)


